	“한국인의  위대함  말하고  싶었다”

	언론인 출신 함영준씨 ‘월드컵 광풍’ 분석 책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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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한국에 이토록 월드컵 ‘광풍’이 부는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애국심이 강해서? 3S 정책 때문에? 광장 문화가 없는 한국에서 월드컵 경기만 열리면 대도시 한복판이 응원 인파로 가득 메워지는 현실에 대해 외국인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최근 한국의 현대사를 긍정적으로 다룬 〈나의 심장은 코리아로 벅차오른다〉(위즈덤하우스)를 펴낸 함영준(50) 준미디어 대표는 “한국인, 특히 젊은이들이 국민적 자부심에 목말라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최단 시일내(30년) 이룬 대단한 민족인데도 아직도 서로 다투고 과거를 부정시하고 있는데, 월드컵 경기는 한국인의 엄청난 저력을 확인해주는 장이 되기 때문이죠.” 

그는 한국의 위대한 성취에 대해 정부·언론·지식인 누구 하나 진지하게 얘기하거나 구심점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현실에서 신세대들은 박지성이나 이승엽 같은 스포츠 스타들이 세계 강호들을 꺾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미국·프랑스·일본에 뒤질 게 없다는 프라이드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22년간 조선일보 기자로 있다가 작년초 나와 저술-방송-강의(국민대 겸임교수) 활동을 활발히 벌이는 함 대표는 “남의 것은 한없이 좋게, 크게 보면서 내 것은 하찮게 보는 우리들 심리를 들춰내 그 콤플렉스를 추방하고, 잃었던 자부심을 되찾아 주고 싶어” 책을 기획했다고 했다. 

함 대표는 “과거에 부정적이었던 모래알 민족, 냄비근성, 지나친 교육열, 빨리빨리 정신, 노세 노세 등 ‘한국병’이 이제는 붉은악마로 상징되는 단결력, 신바람, IT 첨단산업, 한류열풍 등의 긍정적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한다. 최근 축구, 야구 등 한국 스포츠가 세계 무대에서 기대 이상의 실력을 발휘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동안 축적된 저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함 대표는 “올바른 정책만 뒷받침된다면 한국 경쟁력은 21세기를 리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은 라이벌인 ‘모범생’ 일본을 머잖아 추월할 수 있을 거라고 그는 전망한다. 함 대표는 근거로 한국인이 △세계에서 일본을 가장 우습게 본다 △일본인보다 10배 빠르다 △한번 분위기 타면 무섭다 △지고는 못 산다 △베짱이 기질이 넘친다 △와일드하면서 소프트하다 △21세기 IT와 찰떡궁합이다 등의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함 대표는 “한국인을 긍정 일변도로 다룬 점에서 국수주의 혹은 논리의 비약·빈약이 발견될 수도 있다”며 “그런 걸 갖고 가슴 활짝 펴 광장에서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그는 “박정희와 김대중은 동시대에선 숙적이었지만, 역사적 관점에선 한강의 기적을 이룬 두 주역이자 동지”라며 “단군 이래 최대 국운 상승기인 지금 도리어 편이 갈라져 방황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는 게 우리 세대의 임무”라고 했다. 


